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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1월 3일 실시한 미국 대통

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(Joe Biden, 

78세) 후보가 46대 대통령으로 당

선되었다.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는 

국민들의 직접선거인 우리나라와 

달리 국민들이 선거인단을 뽑고 선

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

선거이다.

11월 첫째주 월요일이 지나고 첫 

번째 화요일인 11월 3일은 선거인

단을 뽑은 날이다. 선거인단 538

명의 과반수인 270명의 선거인단

을 확보하는 후보가 당선된다. 선

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이다 보니

까, 4년 전에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

턴 후보가 전체 득표수는 이겼어도 

선거인단에 밀려서 도널드 트럼프

(Doruld Trump) 후보에게 패하는 

이상한 결과도 있었다. 

미국은 각 주(州) 마다 법률도 다

르고, 특히 우편투표 개표를 언제 

어떻게 할지 개표 시기와 방법이 

다르고 선거소송 규정 등이 달라서 

11월 7일(현지 시간) 개표가 완전

히 끝났다.

바이든 후보 306표, 트럼프 대통

령은 232표로 당선이 확정되었다. 

4년 전 트럼프 후보 306표, 힐러리 

클린턴 후보 232표와 똑 같다. 도

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 의사를 

밝히고 소송전을 준비 중이지만 뒤

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. 후진국 

사람들이 우리도 트럼프처럼 하지

는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. 

현직 대통령의 재선 실패는 1992

년 대선 이후 28년 만이다. 트럼

프 이전 44명의 대통령 중 연임에 

실패한 이는 10명에 불과했다. 트

럼프 대통령의 득표수는 현재까

지 7천263만표로 4년 전 당선될 때 

2017년 6천298만표보다 1천만표 

가량 증가했다. 트럼프 대통령에겐 

큰 수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조 

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그 정도로 

높았던 현직 프리미엄의 벽을 넘어

서는 저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

다.

위스콘신, 미시간, 애리조나, 조지

아, 펜실베이니아 등 초접전 지역에

서 역전하여 조 바이든이 승리했다. 

현지 대통령으로서 자존심도 상하

고 7천만명이 넘는 지지층을 생각

하고 4년 후를 생각해서 불복하는

지는 몰라도 민주주의 선진국 미국

에서 썩 보기 좋은 일은 아니다.

조 바이든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

스(Kamala Harris, 56세) 당선인의 

승리 연설을 끝까지 들었다. 조 바

이든 당선인은 준비된 대통령이었

다. 마스크를 쓰고 뛰어 나와서 마

스크를 벗고 원고 없이 연설하는 

모습은 이미 정치 9단이었다.

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두 

번이나 역임하고 상원 외교위원장 

등을 거친 원숙한 정치인이다. 한

국에도 두 번이나 찾아와서 김대중 

대통령과는 햇볕정책을 논의하고 

넥타이도 서로 바꾸어 맸다는 일화

도 있다. 

조 바이든 당선인은 분열을 극복

하고 통합과 화합의 대통령이 되

겠다.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해서는 

안 된다. 상대방을 악마화해서는 

안 된다. 나를 지지하지 안 했던 사

람들도 모두 미국인이다. 

지금은 절망을 넘어서 치유의 시

간이다. 좀더 자유롭고 좀더 정의

로운 나라를 만들겠다. 미합중국을 

기회와 가능성의 나라로 만들겠다. 

백인과 흑인, 아시아계와 라틴계, 

여성을 포함하는 역사상 가장 다양

한 정치적 연합체를 이루었다고 자

평하고, 세계로부터 다시 존경받는 

미국을 만들겠다고 사자후(師子吼)

를 토했다.    

카멀라 해리스 당선인도 현재 캘

리포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으로

서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·법무장

관 등을 역임했다. 카멀라 해리스

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

령, 최초의 비백인 여성 부통령, 최

초의 아시아계 부통령, 최초의 이

민자 자녀 부통령에 선출되는 역사

를 썼다.

아버지는 자메이카계, 어머니는 

인도 이민자였다. 카멀라 해리스

도 바이든 당선인과 같이 인종차별

과 코로나 통제, 희망과 가능성의 

나라를 강조했다. 백인 주류사회인 

미국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

선인도 눈물 속에 피어난 꽃이다.

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

카멀라 해리스 당선인의 휼륭한 연

설과 정책에도 호감이 깄지만, 그

들이 걸어온 인생 역정에 더 주목

하고 배웠다. 

30세에 최연소 상원의원이 된지 

한 달 만에 1972년 교통사고로 첫 

아내 니일리아와 딸 나오미를 잃었

고, 2015년 장남 보가 46세에 뇌종

양으로 떠나 보낸 바이든 당선인의 

가족 비극은 한 인간으로서 견딜 

수 없는 큰 고난이다.

바이든 아버지가 첫 아내와 딸

을 잃었을 때 좌절과 고통에 처

한 바이든 당선인에게 주어서 수

십년 책상 위에 두고 바라보며 가

슴에 새기고 있는 두 컷 만화가 너

무나 감동적이다. ‘왜 하필 나입니

까? (Why me?), 왜 넌 안 되느냐? 

(Why not?)’ 이다. 모진 시련과 역

경을 당하고 신(神)을 원망하기 쉬

우나, 이런 일은 언제나 누구에게

나 일어날 수 있다.

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그 일이 

너를 삼켜버리고 말 것이라고 마음

을 다잡았다고 한다. 바이든 당선

인은 자기에게만 운명의 신이 가혹

한 것 같지만, 더 힘든 일을 겪는 더 

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에

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인생관으

로 살아왔다. 

2020년 11월 16일 월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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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뜨거운 

열기와 유독성 연기가 발생하고 

정전이 동반된다면 출구를 찾는 

것은 매우 어렵다.

이런 화재 상황에서 비상구는 

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중

요한 생명의 문이다.

다중이용업소 등 많은 사람들이 

이용하는 시설의 관계자는 비상구 

폐쇄, 피난·방화시설의 폐쇄(잠금)

와 훼손,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또

는 장애물 설치 등으로 피난에 지

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.

영업소를 찾는 손님들도 자신이 

이용하는 곳의 소방시설이 잘 관

리되고 있는지 눈여겨보아야 하며 

안전이 확보된 장소인지 확인하는 

지혜가 필요하다.

또 다중이용업소 출입 시에는 

건물 구조나 비상구를 미리 파악

해 두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. 

전남소방본부에서는 대형 화재 

예방과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

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

법 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

고 있다.

방문이나 우편·팩스·정보통신

망(소방서 홈페이지) 등을 통해 위

반 업소를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

으며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심의

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

금이 지급된다.

포상금은 신고일 기준으로 전라

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

어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하고 최

초 신고 시 5만원이 지급된다.

단 연간 3백만원, 월간 30만원을 

초과 지급할 수 없다.

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가 지

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소방시설에 

대한 관심과 안전을 우선 생각하는 

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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